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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망(2019년 6월~8월)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강수량]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태  풍] 여름철 태풍은 평년 수준인 1~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0.9~21.5℃)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을 확률 20%, 비슷할 확률 40%, 높을 확률 40%>

(월강수량) 평년(132.9~185.9㎜)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적을 확률 40%, 비슷할 확률 40%, 많을 확률 20%>

□ (7월)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또한,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적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0~25.0℃)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을 확률 20%, 비슷할 확률 40%, 높을 확률 40%>

(월강수량) 평년(240.4~295.9㎜)과 비슷하겠습니다.

<적을 확률 20%, 비슷할 확률 50%, 많을 확률 30%>

□ (8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6~25.6℃)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을 확률 20%, 비슷할 확률 40%, 높을 확률 40%>

(월강수량) 평년(220.1~322.5㎜)과 비슷하겠습니다.

<적을 확률 30%, 비슷할 확률 50%, 많을 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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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여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게 11~13개가 발생하여, 평년 수준인 

1~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 (엘니뇨․라니냐) 여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개월 전망(2019년 6월～8월) 요약]

 ※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  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높음(많음)

(20:40:40)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평년과 비슷

(40:30:30)   (30:40:30)   (30:30:40)

(40:40:20)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 3개월 전망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특보·예보 → 3개월 전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9년 6월 21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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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기간 : 1981~2010년



2019년 여름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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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봄철 기상특성

 1. 봄철 기온과 강수량(2019.3.1.~2019.5.20.)

 ○ 평균기온은 11.7℃로 평년(10.8℃)보다 높았음.

  － 3~5월 각 평균기온은 7.5℃, 12.0℃, 17.8℃로 평년(3월 5.9℃, 4월 12.2℃, 5월 1~20일 16.4℃) 대비 4월은 

비슷했으나, 3월과 5월은 높았음.

○ 강수량은 150.0㎜로 평년(180.1~240.9㎜)보다 적었음. 

－ 3~5월 각 강수량은 38.7㎜, 79.3㎜, 32.0㎜로 평년(3월 47.3~59.8㎜, 4월 56.1~89.8㎜, 5월 1~20일 54.8~86.6㎜) 대비 

4월은 비슷했으나, 3월과 5월은 적었음.

[그림 1] (위) 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과 (아래) 강수량(㎜)과 강수량 퍼센타일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2019.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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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봄철(3.1.~5.20.) 특이기상

○ [기온] 평년보다 높고 큰 기온 변화

－ (고온 원인) 2월 후반부터 중국 북동부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의 영향이 3월 10일까지 이어지면서 고온현상이 지속

되었음(그림 2 왼쪽). 4월 중반 이후에는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하층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크게 오른 날이 많았음.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그림 2 오른쪽).

－ (큰 기온 변동)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고·저온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봄철 기온 변화가 

매우 컸음. 특히, 3월 말~4월 중반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이 많았음(그림 2 가운데).

○ [강수량] 대체로 적은 비

  － 3월과 4월은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강수일수는 모두 평년 수준이었으나,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고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음.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일수와 강수량 모두 평년보다 적었음.

3월 1일~3월 10일 3월 30일~4월 15일 5월 10일~5월 14일

[그림 2] 500hPa(약 5.5km 상공) 지위고도(실선)과 850hPa(약 1.5km 상공) 기온 편차(채색) 
※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높/낮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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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

－ 봄철 황사일수는 총 0.5일로 평년(3.4~7.3일)에 비해 적었음.

－ 봄철 발원지에서의 황사 발생은 주로 몽골 등 북쪽으로 치우쳐 발생한 후,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황사의 

영향이 적었음.

○ 기상 가뭄

－ 최근 6개월(2018.11.21.~2019.5.20.) 누적강수량(221.5㎜)은 평년(313.6㎜)의 70% 수준이며, 현재(5.20.) 지역적인 강수편차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가뭄이 발생함. 

※ 지역별 6개월 누적강수량/평년비: (중부지방) 172.0㎜/60%, (남부지방) 257.7㎜/77%, (제주) 407.3㎜/73%  

－ 특히, 봄철(3.1.~5.20.) 기간 동안 강수 구름대가 제주도 및 남쪽 먼 바다를 통과하거나 발달 정도가 약했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208.3㎜)보다 강수량(150.0㎜)이 적었음.
※ 단, 농업용수 부족은 없으며, 생활 및 공업용수는 포항, 곡성이 관심단계임.

[그림 3] 행정구역별 기상 가뭄 현황(5.20.) [그림 4]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2018.11.21~20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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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엘니뇨 라니냐 전망

○ 최근(2019.5.12.~5.18.)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7℃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2019년 2월 +0.6℃, 3월 +0.7℃, 4월 +0.8℃(ERSSTv41))

○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한 엘니뇨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측 결과에 의하면 올 여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왼쪽)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최근(5.12.~5.18.) 해수면온도 편차(OISSTv22))와 (오른쪽) 세계 각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 결과(출처: IRI3))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 이상(-0.5℃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2016.12.23.부터 적용)

1) ERSSTv4: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확장 복원된 해수면 온도)
2)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최적 내삽된 해수면 온도) 
3) IR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기후 및 사회를 위한 국제 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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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름철 전망

1. 기후감시 및 분석

 ○ 최근 열대 해수면온도 및 대류활동 현황 (5.1.~5.18.)

    - (해수면온도) 엘니뇨ㆍ라니냐 감시구역은 평년보다 높은 상태, 열대 서태평양 부근과 베링해 부근에서는 양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동인도양은 약한 음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대류활동) 동인도양 및 인도네시아 부근은 전반적으로 대류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북서태평양 및 

열대 서태평양과 중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대류가 활발(저기압성 순환 편차)한 상태임.

[그림 6] 최근(5.1.~5.18.) (왼쪽) 상향장파복사(OLR) 편차와 (오른쪽) 동아시아 850hPa의 바람 편차

                ※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대류 억제(활발), 녹색/갈색 채색: 강한(약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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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덮임 현황

    - 티베트 고원의 눈 덮임은 2018년 가을 이후 4월까지 평년보다 많은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녹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티베트의 많은 눈 덮임이 지상기온의 상승을 완화시켜, 여름철 초반 티베트 고기압 발달이 지연되고 상층 

제트가 평년보다 남하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만큼 북상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함.

※ 출처: Rutgers 대학 ※ 출처: NCEP/NCAR 재분석자료

[그림 7] (왼쪽) 월별 눈 덮임 편차(4월)와 (오른쪽) 티베트 눈 덮임 편차 시계열(2018.5.18.~201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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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 얼음

    - 북극해 얼음의 전체 면적은 계절 변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북극해 얼음 면적은 1979년 

관측 이래 최소 면적을 기록함. 특히, 베링해 부근에서 평년에 비해 적은 경향이 뚜렷함.

     * 4월 극값 : 최저 1위(2019년) 1,345만km2, 최저 2위(2016년) 1,368만km2

     ⇨ 우리나라 기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음.

※ 출처 : National Snow and Ice Center 

[그림 8] (왼쪽) 북극해 얼음 면적 변화와 (오른쪽) 북극해 얼음 면적 분포(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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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 경향

  －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특히 6월의 기온 증가 경향성이 뚜렷함.

6월

7월

8월

[그림 9] 연도별(1973년-2018년) 전국 월 평균기온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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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압계 전망

    - (전반)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고, 북쪽으로의 확장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 강수대가 북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남쪽에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후반)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 수준으로 점차 확장하겠고,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편차가 크겠고,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음.

[그림 10] 여름철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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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철 전망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강수량]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3개월 전망(2019년 6월～8월) 요약]

○ 날씨 전망
 － 6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남서쪽
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0.9~21.5℃)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32.9~185.9㎜)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7월 :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또한,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적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0~25.0℃)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240.4~295.9㎜)과 비슷하겠습니다.

 － 8월 :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6~25.6℃)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220.1~322.5㎜)과 비슷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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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태풍 전망

 1. 태풍 활동 특징

 

 ○ 태풍발생 현황

    - 4월까지 태풍은 2개(평년: 1.3개)가 발생함.

 ○ 해양현황

    -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필리핀 동쪽 해상의 수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대류 활발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표 1] 태풍 발생 현황(2019년 5월 20일 현재) (평년: 1981-2010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1 0.3 0.6 1.0 1.7
(0.3)

3.6
(0.9)

5.9
(1.0)

4.9
(0.7)

3.6
(0.1) 2.3 1.2 25.6(3.1)

금년 1(0) 1(0) 0(0) 0(0) 0(0) - - - - - - - 2(0)

 ※ (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발생일 기준)을 준 태풍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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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여름철 태풍 전망

 ○ 여름철(6~8월) 북서태평양에서 평년(1981~2010년) 수준의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평년과 비슷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11~13개가 발생(평년 11.2개)하여, 1~3개 정도(평년 2.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

  

[그림 11] 엘니뇨와 라니냐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진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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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을철 기후전망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가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기온 전망
평년(13.8~14.4℃)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쌀쌀할 때가 있겠습니다.  

2. 강수량 전망
평년(193.3~314.0㎜)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기가 불안정하겠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으나,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중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3. 엘니뇨‧라니냐 전망
가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가을철에 대한 3개월 전망(2019년 9월~11월)은 2019년 8월 23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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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최근 10년(2009년~2018년) 여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1. 기온과 강수량 특성

 ○ 기온

  － 최근 10년(2009년~2018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4.4℃로 평년(23.6℃)보다 0.8℃ 높았음.

 

  [그림 12] 연도별(1973년-2018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

○ 강수량

  － 최근 10년(2009년~2018년) 전국 강수량은 646.6㎜로 평년(678.2~751.9㎜)보다 적었음.

  [그림 13] 연도별(1973년-2018년)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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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주요 10개 도시 1973년 이후 (왼쪽) 연도별 열대야 일수, (오른쪽) 연도별 폭염 일수

○ 열대야4) 및 폭염5) 일수

  － 1994년 이후(1994~2018년) 여름철 열대야 및 폭염 일수는 1994년 이전(1973~199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표 2] 최근 10년 월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18.1(+0.9) 22.1(+0.9) 25.4(+0.9) 25.9(+0.8) 20.9(+0.4)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4.3 / 12.3 27.4 / 17.6 29.7 / 22.0 30.4 / 22.3 26.2 / 16.6

강수량 / 강수일수 ㎜ / 일 89.8 / 8.4 107.6 / 9.5 293.1 / 15.3 245.8 / 13.7 135.6 / 9.2

일조시간 시간 243.3 197.9 160.9 180.2 185.5

열대야 일수(밤최저기온 25℃ 이상) 일 0.0 0.0 4.0 5.4 0.1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 이상) 일 0.3 0.8 5.3 7.8 0.3

   ※ 기온·강수량 45개 지점, 일조시간 20개 지점 평균  

   ※ 최근 10년: 2009~2018년, 평년기간: 1981~2010년

4) 열대야 일수: 당일 저녁 18시부터 익일 아침 09시 중의 최저기온이 25℃이상인 일수
5) 폭염 일수: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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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철 강수량 변화

 ○ 1994년 이후(1994~2018년) 여름철 강수량이 1994년 이전(1973~1993년)에 비해 7.3%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마 종료 후 

강수량이 24.1% 증가하였음.

     [표 3] 여름철 강수량 변화                    [단위 : ㎜]

　 장마
시작 전

장마
기간

장마
종료 후 여름철 

1973-1993년 68.1 344.1 249.5 661.7

1994-2018년 60.5 339.6 309.7 709.8

변화율(%)　 -11.2 -1.3 +24.1 +7.3

[그림 15] 여름철 강수량 변화

  

지역6) 시작일 종료일 기간(일) 평균강수량(㎜)
중부지방 6.24.~25. 7.24.~25. 32 366.3
남부지방 6.23. 7.23.~24. 32 348.6
제 주 도 6.19.~20. 7.20.~21. 32 398.6

[표 4] 평년 장마기간 및 강수량

   ※ 전국 평균강수량: 356.1㎜

6) 중부지방 19개, 남부지방 26개, 제주도 2개, 전국 45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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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이기상 및 영향

 ○ 고온 현상  

  － (2018년 8월)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과 강한 일사,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 남쪽을 지나면서 

유입된 동풍으로 인한 지형효과까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1973년 이래 평균기온 최고 1위, 최고기온 

최고 2위, 최저기온 최고 3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기온(℃):1위 27.3(편차 +2.2) / [2위 2013년 27.3(편차 +2.2)], 월평균 최고기온(℃): 2위 32.2(편차 +2.4) / [1위 2013년 32.3(편차 +2.5)]                  

월평균  최저기온(℃): 3위 23.3(편차 +1.8) / [1위 2010년 23.8(편차 +2.3)] 

일최고 기온(℃) [8월 극값 1위]: 1일 홍천 41.0, 의성 40.4, 양평 40.1, 충주 40.0, 서울 39.6, 이천 39.4, 제천 39.4, 수원 39.3, 안동 38.8, 구미 38.1, 영주 38.0, 인제 37.7, 

서산 37.1, 진도(첨찰산) 35.6, 15일 대전 39.4, 부여 39.3, 청주 39.1, 원주 38.8, 상주 38.5, 광주 38.5, 흑산도 34.9, 보은 38.2, 천안 37.8, 임실 37.5, 16일 보령 36.4 등

 － (2018년 7월)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맑은 날씨로 인한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져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음. 평균기온 최고 2위, 최고기온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기온(℃): 2위 26.8(편차 +2.3) / [1위 1994년 28.0(편차 +3.5)], 월평균 최고기온(℃): 2위 31.6(편차 +2.8) / [1위 1994년 33.3(편차 +4.5)]  

       일최고 기온(℃) [7월 극값 1위]: 26일 합천 39.5, 27일 의성 39.9, 안동 38.9, 광주 38.5, 구미 37.9, 문경 37.8, 해남 36.6, 봉화 36.6, 고창 35.9 등

－ (2018년 6월) 

   ․이동성 고기압과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월평균 기온(℃): 5위 22.2(편차 +1.0) / [1위 2013년 22.6(편차 +1.4)], 월평균 최고기온(℃): 2위 27.8(편차 +1.3) / [1위 2010년 28.0(편차 +1.5)]

       일평균 기온(℃) [6월 극값 1위]: 25일 진도(첨찰산) 24.4, 밀양 27.2

       일최고 기온(℃) [6월 극값 1위]: 24일 창원 34.7, 영덕 37.0, 의성 36.3, 합천 36.6, 남해 34.1, 25일 군산 32.8, 진도(첨찰산) 30.7, 부안 34.3, 임실 34.7, 고창군 

33.5, 영광군 33.3, 해남 33.2

       일최저 기온(℃) [6월 극값 1위]: 27일 여수 22.8, 진도(첨찰산)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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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1973년 이래 평균 최저기온이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최저기온(℃): 2위 23.2(편차 +2.1) / [1위 1994년 23.6(편차 +2.5)] 

  일최고 기온(℃) [7월 극값 1위]: 13일 포항 38.6, 영덕 38.1, 21일 울진 37.1, 25일 서귀포 35.8, 31일 고산 34.2 

  일최저 기온(℃) [7월 극값] 21일 1위 춘천 27.5, 대관령 23.1, 3위 목포 27.3, 동두천 25.9, 22일 1위 대전 27.6, 백령도 26.3, 영월 25.3, 2위 청주 27.5, 상주 26.8, 파주 25.7,  

  3위 제천 25.1, 24일 1위 제주 29.4, 남해 27.3, 부안 26.8, 부여 26.7 2위 금산 26.0, 4위 흑산도 25.6 등

  － (2017년 6월) 

   ․후반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었으며, 낮 동안에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3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최고기온(℃): 3위 27.8(편차 +1.3) / [1위 2010년 28.0(편차 +1.5)]

일최고 기온(℃) [6월 극값 1위]: 18일 밀양 36.1, 장수 32.8, 23일 상주 36.6, 영월 35.7, 동두천 35.5, 보은 34.2 등

 － (2016년 6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균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평균기온,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3위, 2위 기록하였음.

월평균 기온(℃): 3위 22.3(편차 +1.1) / [1위 2013년 22.6(편차 +1.4)], 월평균 최저기온 2위 18.1(편차 +1.4) / [1위 2013년 18.6(편차 +1.9)] 

       일평균 기온(℃) [6월 극값]: 26일 4위 백령도 23.4 

일최저 기온(℃) [6월 극값]: 30일 1위 홍성 22.4, 3위 춘천 23.0, 보령 23.0, 강화 21.6, 동두천 21.5, 백령도 20.5, 4위 원주 23.1, 양평 22.8, 홍천 22.3, 파주 

21.3, 홍성 20.7, 5위 철원 21.7 등

 ○ 저온 현상

  － (2014년 8월) 

   ․전반에는 두 차례의 태풍 영향, 후반에는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낮았음.

 월평균 최고기온(℃): 4위 27.7(편차 –2.1) / [1위 1980년 25.9(편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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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비

  － (2018년 6월 19일, 26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6월 19일, 남부와 중부지방은 26일부터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 [6월 극값]: 26일 2위 동두천 118.4, 3위 파주 73.0, 백령도 74.3, 원주 114.6 27일 1위 고창군 122.0, 28일 2위 고창 58.8, 거제 201.5 등 

－ (2014년 8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렴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렸음.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음. 
       강수일수(일): 2위 18.2(평년비 +5.0) / [1위 2010년 18.6(평년비 +5.4)]

       일강수량(㎜) [8월 극값]: 18일 4위 정읍 159.0, 거제 208.0, 25일 2위 창원 246.5, 26일 4위 금산 154.0, 5위 상주 90.1 등

 － (2011년 7월 26~28일) 

   ․중부지방과 경남 남해안에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 [7월 극값]: 27일 1위 동두천 449.5, 파주 322.5, 서울 301.5, 2위 춘천 262.5, 인제 211.0, 강화 209.0, 4위 부산 245.0, 양평 230.0 등

 － (2010년 7월) 

   ․열대저압부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세 차례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 [7월 극값]: 11일 2위 흑산도 180.5, 3위 광주 191.0, 남원 169.5, 장수 157.0, 영천 102.5, 16일 1위 여수 288.0, 3위 합천 172.5, 남해 259.0, 23일 2위 

보령 264.0, 4위 군산 186.5, 서산 138.5 등

 ○ 태풍(일강수량, 최대순간풍속) 

  － (2015년 7월 11~13일)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및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 [7월 극값]: 12일 1위 백령도 142.5, 2위 산청 273.5, 4위 순천 166.0 등

－ (2012년 8월 25~30일)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연달아 상륙하여,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 [8월 극값 1위]: 28일 완도 51.8, 군산 39.7, 수원 2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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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18~19일) 

   ․제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서쪽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 [7월 극값 1위]: 19일 고창 24.1, 순천 20.9, 부안 17.8 

  － (2011년 8월 6~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로 북상하여 전남 해안지역에 강풍과 함께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 [8월 극값 1위]: 7일 제주 299.0, 9일 정읍 420.0, 임실 234.0 등

－ (2011년 6월 25~26일)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 [6월 극값 1위]: 26일 흑산도 34.8, 진도 29.3, 고흥 21.5, 파주 14.8

일강수량(㎜) [6월 극값 1위]: 26일 울산 164.0, 울릉도 148.0

 ○ 건조 및 가뭄

  － (2017년 6월)

   ․전국 강수량이 60.7㎜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음.

월강수량(㎜): 3위 60.7 / [1위 1982년 30.5]

－ (2016년 8월) 

   ․북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의 고기압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강수량이 적었음. 1973년 이래로 강수량이 최소 1

위를 기록하였으며, 전국 강수일수도 두 번째로 적었음.

 월강수량(㎜): 1위 76.2, 강수일수(일): 2위 8.2 / [1위 1974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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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름 계절길이 및 폭염·열대야 일수 장기전망(RCP8.5
7)
 기준, 5대 도시8))

 계절시작일 정의(이병설, 1979)

  (봄)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여름) 일평균 기온이 20℃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가을) 일평균 기온이 20℃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겨울) 일평균 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 여름 시작일과 계절길이 전망

  － 21세기 후반의 여름 시작일은 현재
9)
보다 평균 30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5월 말~6월 초에 여름이 시작되지만 21세기 후반에는 대부분 5월 초에 여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전망됨(인천 제외).

 [표 5] 5대 도시별 여름 계절길이 전망

 ※ (  )는 현재 대비 여름 계절길이 변화[그림 16] 5대 도시별 여름 시작일 전망

7)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8) 관측기간이 100년 이상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9) 현재: 관측자료를 1km 해상도로 격자화하여 산출한 기후자료(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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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전망

  － 21세기 후반에는 현재에 비해 폭염 일수가 평균 45.2일, 열대야 일수가 평균 51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평균

현재
(2001~2010년)

11.1 7.5 21.9 3.2 6.5 10.0

21세기 전
(2021~2040년)

21.4 10.1 23.5 8.2 6.6
14.0

(+10.3) (+2.6) (+1.6) (+5.0) (+0.1)

21세기 중
(2041~2070년)

44.3 21.8 42.2 25.4 27.2
32.2

(+33.2) (+14.3) (+20.3) (+22.2) (+20.7)

21세기 후
(2071~2100년)

68.7 40.0 67.5 47.2 52.5
55.2

(+57.6) (+32.5) (+45.6) (+44.0) (+46.0)

[그림 17] 5대 도시별 폭염 일수 전망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평균

현재
(2001~2010년)

8.2 7.8 6.1 2.0 10.5 6.9

21세기 전
(2021~2040년)

11.9 11.2 8.9 5.6 14.5
10.4

(+3.7) (+3.4) (+2.8) (+3.6) (+4.0)

21세기 중
(2041~2070년)

32.9 30.2 23.7 26.1 44.6
31.5

(+24.7) (+22.4) (+17.6) (+24.1) (+34.1)

21세기 후
(2071~2100년)

60.9 57.7 48.5 52.8 69.7
57.9

(+52.7) (+49.9) (+42.4) (+50.8) (+59.2)

[그림 18] 5대 도시별 열대야 일수 전망


